
- 1 -

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3. 26.(수) 12:00 배포 2025. 3. 26.(수) 08:00

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
- 국내 요양병원의 지침 제정 수요를 반영한 다빈도 감염증 진단 및 항생제 

사용지침 발간·배포
- 임상 경로와 항생제 선택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쉬운 포스터와 소책자형 지침을 

통해 요양병원 의료진의 항생제 적정 처방을 지원

  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“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

항생제 사용지침”(이하 “지침”)을 발간한다.
 

 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, 

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

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

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. 

 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,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

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,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

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.

 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

(2020~2022년)* 결과,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, 

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(35.2%)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

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「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결과」는 정책연구용역관리

시스템(PRISM)에서 확인 가능

 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

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(88.7%)와 요양병원 

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(84.9%)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(붙임 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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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에 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염증을 

통합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,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

발생하는 4종 질환(병원획득폐렴, 요로감염, 피부연부조직감염 및 욕창감염)에 대해 
▲임상증상, ▲진단검사, ▲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

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하였으며,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

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하였다(붙임 2, 3). 

  포스터는 감염증별로 각 1부씩 제작되었으며, 소책자는 4종의 감염증에 대한 

임상 경로가 한 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. 본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*을 

통해 요양병원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  * 질병관리청 (www.kdca.go.kr) > 정책정보 > 항생제 내성 > 지침 및 간행물

 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“본 지침은 개발과정에 요양병원 의료진이 함께 

참여함으로써 요양병원 임상 진료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

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”고 말했다.

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

으로,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 

“앞으로 다양한 감염증에 대해 임상 경로 형태의 지침을 지속 개발하여 의료기관에서 

항생제 적정사용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<붙임> 1.「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(2023)」주요 결과

2.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(소책자)

3. 감염증별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(포스터 4종)

담당 부서

<총괄>

의료안전예방국

항생제내성관리과

책임자 과     장 신나리 (043-719-7530)

담당자
보건연구관 서승희 (043-719-7531)

역학조사관 이신영 (043-219-2834)

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
대표자 학  회  장 김신우 (02-557-1755)

담당자 책임연구원 정종탁 (02-557-17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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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붙임 1  「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(2023)」주요 결과

○ (항생제 사용량) 건강보험청구자료 기반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

(2020 ~ 2022년) 항생제 사용량 분석

- (사용량) ‘20년 83.2 ➝ ‘21년 91.9 ➝ ‘22년 106.6 DPD로 ‘20년 대비 ’22년 28.1% 증가 

* DPD (DDD/1,000 patient-days): 1,000 재원일당 하루 표준 항생제 소비량

- (항생제 유형) 가장 흔하게 사용된 항생제는 퀴놀론,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

페니실린이며, ’20년 대비 ‘22년 카바페넴 증가율(78.6%)*이 가장 높음

* (카바페넴 사용량) (‘20)4.7 ➝ (’21)6.6 ➝ (‘22)8.4 DPD
※ (카바페넴 적응증) 다제내성균에 의한 폐렴, 골반내감염 등 중증감염 치료에 사용

○ (처방 적정성) 20개 요양병원 대상 평가 결과 항생제 처방을 받은 환자의 

처방 적정성은 35.2%로 확인

○ (인식도 및 요구도) 설문조사 응답자의 88.7%가 항생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

- ➊노력에 대한 보상(85.8%), ➋요양병원 맞춤형 지침서(84.9%), ➌감염질환 

교육(74.5%) 및 ➍전문가 도움(73.6%)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

<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, 실천 및 적정사용 관리 요구도 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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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붙임 2 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(소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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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3붙임 3  감염증별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(포스터 4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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